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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The goals of this research were (1)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al conflict, mothers' depression a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and (2)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mothers' depression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Methods: The participants were 1,639 mothers with preschoolers taken from the

5th year Korean Children Panel. Date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artial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reschoolers' sleep problems were

positively related to marital conflicts. Seco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were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depression. Third, marital conflict was positively

related to mothers' depression. Lastly, mothers' depression fully mediated the re-

lationship between marital conflict and preschoolers' sleep problems. That is,

marital conflict had an effect on preschoolers' sleep problem, only through

mothers' depression.

Conclusion/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intervention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prevent preschoolers' sleep problems such as marital relationship

improvement programs and mothers' depression improvement programs.

❙key words marital conflict, preschoolers' sleep problems, mothers' depression

Ⅰ. 서 론

수면은 피로가 누적된 뇌의 활동을 주기적으로 회복하는 생물학적 현상으로 인간이 신체와 정

신을 재충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Lange, Dimitrov, & Born, 2010).

수면 중에는 뇌와 의식의 활동이 최소화되면서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회복이 진행되기에, 적절

한 수면은 신체면역기능의 강화와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Imeri & Opp, 2009).

수면의 중요성은 특히 유아기에 강조되는데, 성인보다 많은 시간을 수면으로 보내는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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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의 구조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Gillin, 1998; 조

유나, 최윤이, 2011에서 재인용). 또한 유아기는 신체, 인지, 사회․정서발달의 급속한 성장이 이

루어지는 시기로, 대뇌활동 및 성장호르몬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면을 충분히 취하

는 것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중요하다(Mayers, Van-Hooff, & Baldwin, 2003). 즉,

유아기에 안정적이고 충분한 양질의 수면을 하면 건강한 신체적․인지적․정서적 성장과 발달

이 이루어지지만, 반대로 이 시기에 유아가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과잉행동, 공격성, 집중

력부족, 학습부진, 불안 등의 다양한 문제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Sadeh, Gruber, & Raviv, 2002;

Scharf, Demmer, Silver, & Stein, 2013). 최근 이루어진 종단연구들에 의하면 유아기의 수면문제는

학령기나 청소년기의 만성적인 수면문제(Goodlin-Jones, Water & Anders, 2009)나 정서․행동문제

(Gregory & O'Conner, 2002)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이 보고되고 있다. 실제로 Whalen, Gilbert,

Barch, Luby와 Belden(2016)의 연구에서는 만 3-6세 유아의 수면문제가 6년 후인 9-12세의 우울과

불안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아기의 수면문제가 이후의 만성적인 수면문제나 문

제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유아의 수면문제를 단순한 수면습관의 문

제로 간주하기보다는 이후의 부적응적 발달을 예방할 수 있는 조기개입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본다(안윤영, 이정숙, 2002). 특히 종단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면, 수면문제에 대한

조기개입은 그 초기 증상이 나타나는 유아기부터 시작될 때 그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기에,

조기중재 및 예방의 측면에서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들을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면연구들(김유라, 이경숙, 2011; 이민식, 1999;

정혜정, 2015; Cummings & Davies, 2002)은 대부분 아동이나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수면문제

의 양상이나 수면문제로 인해 유발되는 결과에 집중되어 있고,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대

부분 유아의 연령에 따른 수면 양상을 살펴보는데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차미희, 2012). 이에

실질적으로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과정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부족하기에,

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수면문제의 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유아의 성별과 연령, 출생순위, 부부갈등, 부모

의 우울, 스트레스,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연구되어져 왔는데(김선미, 김영희, 2015; 정수

현, 2016; 장미경, 김영희, 문정숙, 2008), 그 중 부부갈등은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와 관련된 요인

으로서 유아의 수면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부부갈등이란 부부간의 욕구가 상충하고 목표

와 기대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Cummings & Davies, 2002)를 의미하는 것으로, 부부갈등은 부부

당사자들 뿐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

어져야할 문제이다(Emery, 1982). 즉, 가족 내에서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적응능력을 배우는

유아에게 부부갈등은 그 자체가 거대한 스트레스 자극이자 정서적 위협이 된다(이민식, 1999).

특히 유아는 아직 사회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존재로 부부갈등의 의미를 파악하고 그에 대처

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부 간 불화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려움

을 겪거나 상처를 받게 된다(Gryc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이민식(1999)은 유아가

부부갈등을 자주 목격하고 심각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정서적 안정이 저해되고 비효율적인 대처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도식은 이후의 대인관계 경험을 해석하고 대처하는 방식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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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기에, 유아가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부부갈등은 단지 그 당시의 심리적 적응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청소년 및 성인기의 심리적 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도 부부갈등과 유아의 수면은 서로 관련되어 있어(El-Sheikh, Buckhalt, Mize,

& Acebo, 2006), 부부갈등에 노출된 유아는 불안, 분노, 두려움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하며

(Cummings & Davies, 2002), 부부갈등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에는 유아의 수면의 양과 질이

저하되어 수면문제가 증가하는 것(El-sheikh et al., 2006)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부갈등을 심

각하게 경험하는 유아는 정서적으로 위축되고 불안정한 상태를 더 많이 경험하기 때문

(Cummings & Davies, 2002)에 수면문제가 높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지만, 아직까지 국내연구에

서 유아의 수면문제와 관련하여 부부갈등을 살펴본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부부갈

등과 유아의 수면문제간의 관계를 조기에 탐색하여 유아의 수면문제가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중재하기 위한 경험적 연구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부갈등은 유아의 수면문제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부부갈등

이 어머니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미쳐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를 초래함으로써 유

아의 수면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수면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인 동시에 부부갈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부부갈등은 갈등상황에 대처하

는 과정에서 유발되는 정서적, 인지적 스트레스 요인 때문에 부부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Cummings, Goeke-Morey, & Papp, 2002), 부부 사이의 상호 친밀감을 저하시킴으

로써 어머니의 우울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사라형선, 2010; 이슬기, 2015). 부부

갈등과 어머니 우울 간의 종단관계를 살펴본 최근 연구에서도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일

방향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 또한,

선행연구들(김선미, 김영희, 2015; Reid, Hong, & Wade, 2009)에 의하면, 우울한 어머니는 자신의

감정에 몰입하여 자녀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정서적 거리감을 두며 부

정적이고 비일관적으로 반응하는 손상된 양육기술을 보임으로써, 우울한 어머니의 자녀는 어머

니와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지 못하고 불안, 긴장 등의 부적응적 감정을 느끼게 되어 수면문제

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

면문제와 관련됨을 보고함으로써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하여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루어진 대부분의 연구들은 부부갈등, 어머

니의 우울, 유아의 수면문제가 유기적 관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인들 간의 단편적인

관련성 속에서 이루어진 한계점이 있다. 특히 Seifer(2011)는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의 수면문제에

는 유아요인보다 부모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한 바 있기에,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부모요인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체계적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유아의 수면문제는 유아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와 같은 개인 내적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수면문제는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높게 나타나며(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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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2011; 이경숙, 박미현, 박진아, 2008), 유아의 연령이 어릴수록(강수현, 2011; 장미경 등, 2008)

그리고 자녀의 수가 한명보다 많을수록(강수현, 2011; Lawson & Mace, 2010) 수면문제가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

의 성별, 연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상의 필요성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서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로 연결되는 매커니즘으로 어머니 우울을 탐색함으로써 유아기 수면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측면에서는 유

아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중재프로그램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개변인의 효과를 검증함으로

써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연구 목

적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부부갈등, 어머니의 우울 및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하는가?

어머니 우울

부부갈등 유아 수면문제

그림 1. 부부갈등과 유아 수면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에 대한 연구모형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공하는 한국아동패널 5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아동

패널의 5차년도 데이터 표본유지율은 79.2%로 1,703가구가 응답하였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연

구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구목적에 부합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하여 자녀와 동거하는 어머

니 본인이 질문지를 작성하고, 배우자가 있는 초혼상태이며, 1, 2급 장애가 없는 어머니와 유아

1,639쌍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4.8세로 30대가 대부분이었다(1,374명, 83.8%).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대학교 졸업(65.6%), 고졸 이하(29.2%), 대학원졸(5.2%)의 순으로 나타났고, 어머

니가 전업주부인 비율이 57.6%, 취업 중인 비율이 41.4%, 학업 중인 배율이 0.7%인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대상 자녀의 특성을 살펴보면 유아의 평균월령은 51개월로 남아와 여아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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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48.9%이었으며, 출생순위는 대부분 첫째(45.6%)이거나 둘째(4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유아 성별 어머니 연령

남아 837 51.1 20대 101 6.2

여아 802 48.9 30대 1374 83.8

유아 월령 40대 162 9.9

48 32 2.0 50대 이상 2 .1

49 153 9.3 어머니 학력

50 357 21.8 고등학교 졸업 이하 478 29.2

전문대/대학교 졸업 1,075 65.651 474 28.9

대학원 졸업 85 5.252 459 28.0

어머니 취업/학업상태53 149 9.1

취업 중 679 41.4.91554

.58학업 중유아 출생순위

57.6944미취업/미학업1 747 45.6

.58결측치2 705 43.0

3 169 10.3

4 15 .9

5 3 .2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N=1,639)

2. 측정도구

1) 독립변인 : 부부갈등

부부갈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Markman, Stanley, & Blumberg (2005)의 부부갈등척도를 한국아

동패널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사소한 말다툼이 큰 싸움으로 변해 서로 욕설하고 비난하며, 과거의 잘못을 다

시 들추면서 싸운다’, ‘우리는 다투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피해버린다’ 등

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가 지각하는 갈등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92

로 나타났다.

2) 매개변인 : 우울

어머니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essler et al. (2002)의 우울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번

안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불안하셨

습니까?’,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끼셨습니까?’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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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안 느낌(1점)’에서 ‘항상 느낌(5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정도가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92로 나타났다.

3) 종속변인 : 수면문제

유아의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은 Achenbach와 Rescorla(2000)의

CBCL 1.5-5 척도(Child Behavior Checklist)를 오경자와 김영아(2009)가 표준화한 K-CBCL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면문제를 측정하기 위하여 K-CBCL 척도의 문제행동 중

수면문제만을 발췌하여 분석하였다. 본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항의 예로는 ‘혼

자 자려고 하지 않는다’, ‘잠들기가 어렵다’, ‘악몽을 꾼다’등을 들 수 있다. 각 문항의 점수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0점)’에서 ‘자주 그런 일이 있거나 많이 그렇다(2점)’까지 분포되며 점수가 높을

수록 유아가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Cronbach's α는 .61로 나타났다.

4) 통제변인

연구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

어진 유아의 성별, 월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인으로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3.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

보기 위해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통제변인들을 통제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부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부부갈등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후, Sobel test를 통해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본 연구에서 측정한 부부갈등,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수면문제의 가능한 점수범위와 평균, 표

준편차를 제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부부갈등을 5점 척도(1-5점) 문항평균점수로 전환하면

2.11로 부부갈등의 수준이 중간보다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우울을 5점 척도(1-5점) 문항평균

점수로 전환하면 1.95로 어머니의 우울 수준 또한 중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 수

면문제의 문항평균점수는 .29로 나타나 0-2점의 점수범위를 고려할 때 유아의 수면문제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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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가능 점수 범위 M (SD)

부부갈등 8-40 16.95 (6.19)

어머니의 우울 6-30 11.71 (4.47)

유아의 수면문제 0-14 2.08 (1.89)

표 2. 측정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N=1,639)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를 부분상관분석으로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수면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이 높을수록 유아가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간의 관계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니

의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 1 2 3

1. 부부갈등 1

2. 어머니 우울 .50*** 1

3. 유아 수면문제 .10*** .18*** 1

***p < .001.

표 3.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3.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유아의 성별, 월령, 출생순위를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투입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VIF 계수는

1.004-1.493로 나타나 모두 2.5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부부갈등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

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모형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Baron과 Kenny(1986)

에 의하면,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1단계에서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모형 1)을 살펴보고, 2단계에서는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3단계에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모형 3)을 살펴보아

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도 1단계에서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

치는 영향을, 2단계에서는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그리고 3단계에서는 부

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을 함께 투입하여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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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구체적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형 1 모형 2 모형 3

유아 수면문제 어머니 우울 유아 수면문제

B(SE) β B(SE) β B(SE) β

부부갈등 .03(.01) .11*** .36(.02) .50*** .01(.01) .03

어머니 우울 .07(.01) .17***

R² .04 .25 .06

F 17.42*** 134.64*** 21.18***

***p < .001.

표 4.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매개로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 (N=1,628)

표 4에서와 같이, 부부갈등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 살펴본 결과, 모형 1과 모형 2에서 부부갈등은 종속변인인 유아의 수면문제(β = .11, p <

.001)와 매개변인인 어머니의 우울(β = .50, p < .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모형 3에서 부부

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을 함께 투입한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유아의 수면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β = .16, p < .001),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

았다(β = .11, p < .001→β = .03, n.s.). 즉,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이러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7.99, p < .001).

어머니 우울

부부갈등 유아 수면문제

.50*** .18**

.11***→.03(n.s.)

***p < .001.

그림 2. 부부갈등과 유아 수면문제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 우울의 매개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을 통하여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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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주요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갈등 및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

을 실시한 결과, 먼저 부부갈등은 유아의 수면문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부부갈등

이 높을수록 유아가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관계가

아동의 수면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Brazelton, 1983), 부부갈등과 아동의 수면은 서로 관

련이 있어 부부갈등에 노출된 아동은 불안, 분노, 두려움으로 인해 잠들기 어려워한다(Cummings

& Davies, 2002)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부갈등은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이며,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야할 문제이다(Emery, 1982). 유아는 아직 사회적․인지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 있기에(이민석,

1999), 부부갈등을 자신과 분화하여 객관적으로 인식하거나 이에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부

부갈등에 노출될 경우 불안이나 죄책감, 공포와 같은 부적응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심

리상태가 유아로 하여금 밤에 자주 깨고 악몽을 꾸거나 잠자기를 거부하는 등의 수면문제를 유

발하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유아의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는 부부갈등

과 같은 가정 내 정서적․심리적 환경이 안정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부갈등의 문

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담프로그램이나 부부갈등과 유아 수면 간의 관련

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주는 부모교육을 통해 유아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 수면문제를 해

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도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어머니의 우울

이 높을수록 유아가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아동 수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고한 Moore, Gordon 그리고 McLean(2012)의

연구결과와,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김선미와 김

영희(2015)의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Campbell, Shaw 그리고 Gilliom(2000)은 어머니

는 유아가 접하는 최초의 사회적 관계 대상(정지나, 2017에서 재인용)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특

성은 유아의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특히 Seifer(2011)는 종단연구를 통해

유아의 수면문제에는 유아요인보다 부모 요인, 특히 어머니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밝히면

서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고한 바 있다.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면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우울한 어머니가 보이는 특성들에 근거하여

해석해볼 수 있다. Foster, Garber 그리고 Durlak(2008)에 의하면, 우울한 어머니는 유아의 요구에

대한 정서적 민감성이 떨어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낮아 자녀에게 부정적이고 비일관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되고 있다(정지나, 2017에서 재인용). 즉, 우울한 어머니는 유아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자신에게 몰두하는 등의 손상된 양육기술을 보임으로써 유아와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어머니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얻지 못한 유아는 불안, 긴장, 분노와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게 되어 수면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우울이 유아의 수면문제를 유발하는 위험요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우울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은 정적 상관을 보임으로써,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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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의 우울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부부관계의 질을 저하시

킴으로써 어머니의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연구들(김사라형선, 2010; 이슬기,

2015)과 일관된 것이며, 종단연구를 통하여 부부갈등이 어머니의 우울에 일방향적인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연은모, 윤해옥, 최효식, 2015)와도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부부갈등이

란 부부간의 기대에 불일치가 생기고 부부간의 목표와 욕구의 상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Cummings & Davies, 2002)으로, 결혼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다(양영숙, 2008). 즉,

부부는 서로 다른 성격, 성장과정, 생활습관, 특정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해결과정 능력

이 이질적인 서로 다른 인격체가 만나 결합한 것으로 부부갈등 자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보

다는 부부갈등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Curran, Ogolsky,

Hazen, & Bosch, 2011). Whiffen, Foot 그리고 Thompson(2007)은 부부갈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을 자기침묵 모델로 설명했는데, 이 모델에 의하면 부부갈등이 발생할 경우 여성은 관계가 잘못

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억제하고 배우자에게 복종하는 척 행동하는

자기침묵을 보이는데 이러한 자기침묵이 반복될수록 내면적으로는 우울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

이다. 또한 부부갈등이 높은 부부의 경우 배우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결과(Rehman et al., 2011)를 고려할 때, 어머니의 우울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

해서는 부부가 원만히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고 전달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부부관계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우울이 매개역할을 하

는지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우울은 부부갈등과 유아의 수면문제 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갈등을 심각하게 경험하는 어머니는 높은 우울을 보였으며, 이는 유아

로 하여금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하여 수면문제를 자주 경험하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부관계가 부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우울이 높아지고, 높아진 어머니의 우울

이 유아의 수면문제를 부분적으로 높인다는 연구결과(김선미, 김영희, 2015)를 지지하는 것이며,

유아의 수면문제에 있어서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는 Seifer(2011)의 주장을 뒷

받침하고 있다. 즉, 본 연구결과는 부부갈등이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어머

니의 우울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매개요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아의 수면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아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어머니의 우울을

감소시키고 긍정적 정서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김영

희와 문정숙(2007)은 어머니의 우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부부갈등의 원인을 파악하여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김영희, 문정숙, 2007)이 중요

하다고 하였기에, 부부를 대상으로 자신과 배우자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상담프로그램이나

부부간의 원활한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의사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Espana와 Scammell(2011)은 인간이 안정된 수면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뇌의 시상하부

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불안 및 공포와 같은 부정적 정서에 대한 각성이 활성

화된 상태에서는 생리적 반응이 조절되지 않아 수면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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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유아 수면문제의 근원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유아가 가정 내에서 일상적으로 긍정적인 정

서적 환경을 경험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유아는 발달적

특성상 스스로 자신의 수면문제를 인식하거나 호소하지 못하여 유아의 수면문제가 발견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기에(김영희, 문정숙, 2007), 부모가 유아의 수면습관 및 특징을 올바르게 파악하

고, 유아의 수면과 관련된 요인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유아가 안정적이고 충분한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근거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에서는 어머니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탐색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어머니의 우울을 살펴보았지만,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와

유아 간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유아의 수면문제가 낮게 나타나고(김숙희, 조민규, 김춘경,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클수록 유아의 수면문제가 높게 나타남(차미희, 2012)을 고려해

볼 때, 어머니의 또 다른 특성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에 후속연구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다양한 특성들을 함께 포함하여 연구한다면, 유아의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내 역동적인 특성에 대한 이해를 확장시킬 것이며, 유아의 수면문제

와 가족 내 환경적 특성 간의 매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의 모든 변인들은 어머니 보고에 의한 질문지로 측정되었기에 어머니의 주관적

견해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기보고식 질문지법으로는 우울과 같은 개인내

적 특성을 탐색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우울을 설문지나 면

접 등의 다각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거나, 실제 수면의 양이나 질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

는 수면활동기록기(actigraph)를 사용하는 방법(Sadeh, Alster, Urbach & Lavie, 1989) 등을 보완하

여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수면문

제에 대한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의 설명변량이 높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대상인 어머

니와 유아의 우울 및 수면문제 수준이 낮은 점이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패널데이터가 갖는 측정도구 선택에 있어서의 제한점(정지나, 2017)과 본 연구변인 중

하나인 수면문제의 Cronbach's α가 .6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수면문제의 신뢰도를 낮추는 문항 1개(22번 ‘혼자 자려고 하지 않는다’)

를 제거하는 방안도 고려해보았으나, 수면문제는 표준화된 K-CBCL 척도의 일부를 사용한 것으

로 문항을 제거하기보다는 후속 연구에서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수면문제의 적절성을 지속적

으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후속연구에서는 유아의 수면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표성을 지닌 적절한 측정도구와 연구대

상, 연구변인을 활용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계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우울, 유아의 수면문제를 통합적

으로 살펴봄으로써 단편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졌던 선행연구 결과들을 확장하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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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과 유아의 수면문제를 매개하는 기제로서 어머니 우울의 역할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

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 수면문제에 대한 부부갈등과 어머니 우울의 영향력을 밝힘으로써, 유아

가 안정적인 양질의 수면을 하기 위해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정신건강과 부부관계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과 중재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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